
석유화학 구조조정 크게 미흡했다
산자부 , 7대 업종 전반적으로 미흡 … 채권단·노동조합이 걸림돌?

정부가 2000년 말부터 추진해온 7대 업종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대형

화, 전문화 및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이라는 당초의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자원부는 전기로, 화학섬유, 면방, 제지 등의 업종에서 시설과잉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시

멘트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석유화학과 농기계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채권단의 소극적인 자세와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노조의 반대 등이 일부 업종에서 구조조정의 걸림돌

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7대 업종 전체적으로는 비주력 자산매각 4조8821억원, 외자유치 1조2836억원, 17개의 부실 또는 우량기업이

매각, 청산,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정리되고 전기로 112만톤, 화학섬유 15만톤, 제지 7만5000톤, 면방 25만

6000추가 폐쇄되는 등 과잉생산능력이 상당부문 해소됐다.

전기로는 8사 가운데 한보철강이 2002년 3월 AK캐피탈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보도 평화제

철과 곧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환영철강은 한국철강과 매각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제강도 한강S&M이 인수

했다.

7대 업종 구조조정 추진성과

대상업종 자산매각 외자유치 설비폐쇄 기업정리

전기로
112만톤
- 300만톤 감축

목표의 37% 달성

4사(매각)
- 한국제강,

환영철강
한보철강
(주)한보

석유화학
1조637억원
- 삼성 : 5871억원
- 현대 : 4766억원

2사(합병)
- 여천NCC

(대림+한화)

화학섬유
15만톤
- 24만8000톤 감축

목표의 61% 달성

2사(합병)
- 휴비스

(삼양사+SK)
2사(정리)
- 청산1개(대하)
- 분할1개(고합)

면 방
4390억원
- 9개 부실사의 부동산

등 비주력자산 매각

25만6000추
- 36만추 감축

목표의 71% 달성

2사(합병)
- 갑을+갑을방적

시멘트

3조2950억원
- 쌍용 : 2조8000억원
- 성신 : 3030억원
- 성신 : 1920억원

5200억원
- 쌍용 : 3900억원

(일본 태평양시멘트)
- 동양 : 1300억원

(프랑스 라파즈)

1사(분할)
- 동양시멘트

(독립법인설립)

제 지

714억원
- 신호 : 185억원
- 세풍 : 521억원
- 조일 : 8억원

7590억원
- 한솔 : 4600억원

(Pan Asia)
- 한라 : 2990억원

(보워터)

7만5000톤
- 2000년 대비 1% 감축

(2001년741만7000톤)
※ 제지연합 회원 기준

2사(합병)
- 팬아시아
- 보워터한라

농기계
130억원
- 국제 : 130억원

46억원(350만달러)
- 국제 : 350만달러

(미국 Cummins)

2사(합병)
- 아세아종합기계

+아세아에어텍

종 합 4조8821억원 1조2836억원 17사



과잉설비 감축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451만톤을 폐쇄한데 이어 2005년까지 300만톤을 더 줄인다는 목표

아래 2002년에는 한국철강 42만톤과 INI스틸 70만톤 등 모두 112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2004년 무세화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전환과 관련기업간 전략적 제휴, 생산성 제고운동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시멘트는 재무구조 개선이 완료됐다. 쌍용은 2조8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조정을 완료했고, 성신양회

도 구조조정을 통해 2001년에는 흑자로 전환됐다. 동양메이저도 외자 1300억원 유치와 함께 동양시멘트를 분

사시켰다.

산자부는 시멘트업계의 물류공동화 방안을 비롯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다시 정립할 계획이다.

인쇄용지 부문은 구조조정이 미진한 편으로 제지는 신문용지 부문이 외자유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끝낸 반

면 인쇄용지 쪽은 아직 미진해 국내 2위의 제지사인 신호제지의 워크아웃 조기졸업에 역점을 두고 출자전환문

제를 채권단과 협의하는 한편 관련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은 구조조정 작업이 완전 실패한 케이스로 지목되고 있다.

1999년 말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크래커 부문이 통합돼 여천NCC가 탄생한데 이어 대형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기존 석유화학기업들이 현대석유화학 인수작업이 진행중이나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에 대한 인수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현대석유화학이 2002년 3월 골드만삭스를

매각 자문회사로 선정했다. 매각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대형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방은 19사 가운데 부실한 9사의 노후설비 감축이 상당부분 진척되면서 16년 이상된 노후설비 25만6000추

가 감축됨에 따라 당초 목표인 36만추의 71%가 달성됐다.

2001년 51% 수준이던 자동화율을 2005년 80%까지 높이고 국내기업 평균 11만2000추인 설비규모를 가장 경

제적이고 고급화가 가능한 5만추 가량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화학섬유는 부실 5사 가운데 대하합섬이 청산되고 고합이 분할됐으며 새한과 금강화섬, 동국무역 등 3사의

매각 또는 정상화절차가 추진중이다. 부실을 털어내면서 목표대비 61%에 해당하는 15만톤의 과잉 생산능력이

감축됐다.

농기계는 뚜렷한 부실의 징후는 없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종합기계가 2001년 12

월 미국회사와 엔진합작 계약을 맺고 동양물산이 중국에 500만달러 규모의 합작투자를 했다.

산자부는 메이저 5사를 중심으로 자산매각,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산업화

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잡고 있다.

산자부는 7대 산업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하반기부터는 업종별 중장기 발전비전을 수

립해 정책과 연계되는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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